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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배, 온전한 회개로  February
 25
•레위기 4:27-31, 5:14-16 

속죄제와 속건제는 ‘죄의 문제’를 다루는 제사입니다.        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

두 죄를 깨닫는 ‘즉시’ 드려야 했습니다. 다음날, 다음 제사까지 미루지 말아야 합

니다. 죄는 즉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

것으로 끝나지 않고, 반드시 죄진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

했습니다. 자신의 죄에 대해, 상대방이 입은 손해와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

며 사죄해야 함을 뜻합니다. 

인간은 부지중에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.        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날 때가 있습니

다. ‘몰랐다고’ 지은 죄가 없어지거나, 죄의 심각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. 죄

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죄를 깨닫는 것

도 은혜입니다.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지은 죄가 떠오르

면,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(마 5:23-25). 우

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. 예배드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, 예배자

로서의 준비가 먼저입니다.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죄를 

깨닫는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. 

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.       예배는 삶에 영향을 미치며, 삶 또한 예배에 

영향을 미칩니다. 우리의 속 깊은 아픔과 눈물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

내가 예배드리는 동안 나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자매의 아픔 그대로를 알고 느끼

십니다. 내가 기쁨으로 예배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한 기쁨으로 받

으실 수 없습니다.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

게,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네 배나 갚겠다고 약속합니다(눅 19:8-9). 거듭난 

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, 구체적인 삶의 변화까지 동반합

니다. 

나는 온전한 회개로 

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?

❶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? 

❷ 나로 인해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?


